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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이번 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울 교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후세대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속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실제적인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뒤를 따른다면 비슷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들의 낙담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만 만일 주의 한다면 그와 같은 낙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용기와 인내를 가진 것은 우리가 당연한 싸움과 특히 앞으로 있을 고난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도들의 펀지와 이에 대한 예언의 신의 해석에서 우리는 개개인과 교회 전체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데 관련된 성공적인 운영 방침과 권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오순절날 제자들의 경험가운데 우리가 배워야할 특별한 교훈이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 증거는 성경상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같지 아니한 모든 점을 내어버리고 통일하며 서로 사이의 너그러운 사랑이 온 단체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강하고 열렬한 믿음으로써 합하여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허락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이다. …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 고 겸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예비하고 계시 다.” (살아남는 이들, 246, 247)

    우리가 이번 기 공과를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기를 빈다.

    -대총회 안식일 학교부

    　

    　

    A CHAPEL I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Among the larger islands of the Caribbean, between Cuba and Puerto Rico, is the island known as Hispaniola. Haiti occupies a little more than the western third of the island. The eastern 18,704 square miles, since 1844, has been the home of the Dominican Republic. On the southeast coast is Santo Domingo, the capital city founded by Bartholomew, the brother of Christopher Columbus. It is the oldest surviving city stablished by the Europeans as the capital of the first Spanish colony in the New World. In its 570 square miles, 800,000 of the country's 6 million population live. Spanish continues as the national language.

    In this country 95% of the people are listed as Catholics, with about 2% Protestants. The remaining 3% includes Jews and others. This does not make it easy to develop the work. There is another factor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is the unusual youthfulness of the populace. About ten years ago, 49% of the population was reported as being under fifteen years of age. Even now there are comparatively few old people seen on the streets.

    The economic conditions there have led many to emigrat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though their homes and hearts remain in the Dominican Republic. About ten years ago some of these who had accepted the message of Reformation carried it to their people at home. Now the message is known in the main cities, some of the smaller towns, and many villages. In the capital city there are now two meeting places in use, from Sabbath to Sabbath. However, the numbers are increasing so that there is a need for a more commodious meeting place.

    For some time now construction has been going ahead on a lot owned by the church. Through hard work and sacrifice on the part of the brethren and sisters, the masonry work makes it ready to put on the roof.

    It is well known that the Dominican Republic is not a rich country. Although its economy has been diversified, it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the sugar industry. Our brethren are not rich, but through the spirit of sacrifice they have managed so far to overcome many of the problems due to shortage of means.

    Now faced with the need to buy materials to put on the roof and complete the project, they have appealed to the General Conference for help. When its Executive Committee considered both the appeal and the need, they decided to appropriate the Thirteenth Sabbath offering of the fourth quarter of 1983 for this project. Believers all around the world are thus given opportunity to have a part with the Dominican brethren in raising up another tangible witness for the Lord.

    So, dear brethren and friends, when December 31, 1983, is drawing nigh, please remember the appeal of our brethren from the Dominican Republic, and add your generous contribution to their sacrifices. "And thou shalt be blessed; for they cannot recompense thee: for thou shalt be recompensed at the resurrection of the just" (Luke 14:14).

    -The General Conference Sabbath School Department

    　

    　

  
    
      제 1 과 사도로 부르심

    

    　

    “예수께서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저들은 겸손하고 온순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은 사람들이었다.” -시대의 소망, 250.

    　

    기억 절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안드레와 베드로

    　

    1.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교 활동한 결과를 설명하라. 요 1:35-42.

    　

    “「안드레」는 그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마음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었다. 그도 또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의 눈이 그에게 머무르자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통찰하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안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신,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역사 - 이러한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139.

    　

    2. 누가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눅 5:1-9. 예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을 어떻게 지적 하셨는가? (마 4:17-20)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하늘의 기별을 맡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 246.

    　

    야고보와 요한

    　

    3.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는데서 거룩한 능력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무엇을 했는가? (마 4:21, 22) 이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는가?

    　

    “만일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저들은 예수의 발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에 대한 문호를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응하였다. 저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안정하였다.” (시대의 소망, 139)

    　

    4. 이 두 형제가 희생정신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심에 응했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눅 5:11) 그들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보증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택했는가? (눅 5:9, 10)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시대의 소망, 249)

    　

    레위-마태

    　

    5. 게네사렛의 네 사도 후에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마 9:9; 막 2:14) 부름 받았을 때 똑같이 어떤 시련을 당해야 했는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 시련이 반복되는가?

    　

    “부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나 똑 같은 시험이 임하였으며, 똑 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냐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한 것이다. 사업에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구나 예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희생은 저희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시대의 소망, 273)

    　

    6. 예수께서 레위-마태의 집에 계실 동안 어떻게 사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역사했는가? 막 2:16. 예수께서 저들의 비난을 어떻게 반박하셨는가? 막 2:17. 사단은 하늘에서 불만을 품은 이래로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 왔는가?

    　

    “랍비들은 마태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 예수께서 참석하신 것을 알자 예수를 비난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택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의 편견을 일으킴으로 그들과 그들의 선생을 이간시키기를 원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고 그들이 상처를 받을 성싶은 곳에 그들의 화살을 겨누는 것이 랍비들의 책략이었다.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은 이래로 일하여 온 방법이며 불화와 이간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75.

    　

    빌립과 나다나엘

    　

    7.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 (요 1:43-46) 부름 받기 전에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어떤 준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때에 조용한 숲 속에 물러가서 요한의 선포한 말과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만일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 오셔서 저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자기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저들은 무성한 나무 잎으로 가리어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140)

    　

    8. 어떻게 나다나엘의 의심이 깨끗이 사라졌는가? (요 1:47-50) 우리는 나다나엘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만일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되었던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으로 된 것이었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저들이 「와보」면 그 결과는 얼마냐 달라질 것인가!

    “사람들이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동안은 아무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지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이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광명한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의 가까이에 있다.” (시대의 소망, 140, 141)

    　

    또 다른 사도들

    　

    9. 예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야심적인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눅 9:57, 58)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야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낌으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을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시대의 소망, 294)

    　

    10. 또 다른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했는가? 주께서는 그들이 세상 걱정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훈계하셨는가? (눅 9:59-62) 어떻게 이 훈계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심령 속에서 진리를 위하느냐, 대적하느냐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에, 나는 그대가 일터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간청하는 바이다. 심지어 한 사람이 집안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대가 나에게 제시된 것만큼 일의 중요성을 볼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중풍은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에 이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다. 우리가 맡은 초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말하므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확고히 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원수에게는 ‘물러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655)

    　

    공과 요약

    　

    1.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2.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기회에 대한 문호를 닫아 버리는가?

    3. 사람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저희의 생애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4. 각 사람이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입장을 확고히 하고, 맡은 초소에서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제 2 과 사도들의 특징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97)

    　

    기억 절 :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전 1:26)

    　

    흠 많고 천한 사람들

    　

    1. 열두 사도의 이름을 말해보라 (마 10:2-4) 화잇 자매는 그들의 결점과 습관과 성격을 어떻게 말했는가?

    　

    “이 최초의 제자들은 피차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의 교사가 될 운명에 있었고 또한 저희는 각 방면으로 서로 같지 않은 성격의 형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는 로마에 굴종하여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세리 「레위-마태」,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하여 완고한 반대자요 열중자 「시몬」, 충동적이요 자부심이 강하고 온정적인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교양과 재능이 있으면서도 반면에 비열한 정신을 가진 『유대』 사람 「가롯-유다」 충실하고 열심은 있으면서 더디 믿는 「빌립」과 「도마」, 같이 뽑힌 형제 중에 과히 눈에 뜨이지 않으면서도 저희 결점과 미덕이 다 확실히 나타난 힘 있는 사람들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나다나엘」, 대망과 애정을 가진「세배대」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교육, 85, 86)

    　

    2. 왜 주께서 지혜 있고 위대한 사람들 대신에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고전 1:26-29)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마는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넉넉히 그 지위에 합당 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에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버리신 것은 그들은 너무 자신들이 많아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예수께서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저들은 겸손하고 온순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은 사람들이었다.” (시대의 소망, 249, 250)

    　

    베드로

    　

    3. 베드로는 개심하기 전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눅 22:31-34; 요 18:10, 11)

    　

    “대담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자신이 강하며 지각이나 행동에 예민하고 복수하는 일에 민속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관대한 성질을 가진 「베드로」는 때때로 잘못을 거듭하고 또한 때때로 견책을 받았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진심으로 하는 충성과 헌신도 그 다른 성질들보다 못지않게 명백히 나타나서 칭찬을 받았다. 구세주께서는 식별력 있는 사랑을 가지시고 인내성 있게 이 성급한 제자를 취급하심으로 그의 자신을 견제하시고 그에게 겸손과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다.” (교육, 88)

    　

    4. 어떤 경험이 베드로가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겁쟁이였음을 증명하는가? (막 14:66-72)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가?

    　

    “베드로는 그 올바른 신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하므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때에는 저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귀므로 저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한다. 저희는 저희를 유혹 하도록 원수를 초청하고는, 다른 환경아래 있었다면 저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고 말하며 행하게 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을 무서워하여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지로 주님을 부인한다.” (시대의 소망, 712)

    　

    요한과 야고보

    　

    5. 요한과 야고보의 기질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눅 9:52-54)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눅 9:55, 56)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곳에 간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 주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노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그처럼 예수를 무리하게 대하게 되자 분한 생각으로 가득찼다. …”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하루 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고 백성들의 말로 예수께 보고하였다. 저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무서운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저희 말을 들으시고 슬픔에 잠기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예수의 책망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기 때문이었다.” (시대의 소망, 487)

    　

    6. 주께서 이 두 형제에게 어떤 명칭을 주셨으며 (막 3:17) 왜 그러했는가?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요한과 그 형제는 「우뢰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다.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저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포악한 정신을 대조하면서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시대의 소망, 295)

    　

    빌립과 나다나엘

    　

    7. 빌립이 믿는 데는 느렸다는 것을 어떤 일들이 보여주는가? (요 1:45; 6:5-7; 14:8-11)

    　

    “빌립은 진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마는 예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선언은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 하였건만 빌립에게는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다. (요 1:45) 5천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 6:5-7)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건만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헬라」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빌립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저희를 구주께 인도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기 위하여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마지막 시간에 한 빌립의 말은 신앙을 꺾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92, 293)

    　

    8. 나다나엘은 자기를 예수께로 데리고 갔던 빌립보다 더 믿음이 있었음을 어디서 보여 주는가? (요 1:49)

    　

    “어린 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심히 열렬한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실재를 붙들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293)

    　

    도마, 유다

    　

    9. 도마는 두 번의 특별한 기회에 자기의 불신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예수께서 이 의심 많은 제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 14:5-7; 20:24-29)

    　

    “도마를 대하신 태도에서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적인 진리에 의심을 갖거나 현저하게 불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에 관하여 교훈을 주셨다. 그는 책망하는 말로 도마를 어쩔줄 모르게 하시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도마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가장 불합리한 입장을 취했으나 예수는 관대한 사랑과 심려로 그가 일으켰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끈질긴 논쟁은 불신을 없애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 방어를 일삼게 하며 더 버티려고 변명할 길을 찾게 한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구세주로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신 예수께서는 도마가 시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뜻하지 않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 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5권, 1151)

    　

    10. 유다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요 12:3-6)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불합당하게 했는가?

    　

    “사단은 유다를 속여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항상 육적이었다. 그는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업을 보아왔으며 봉사 기간 동안 줄곧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분이 메시야라는 초인간적인 증거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인색하고 탐욕적이었으며 돈을 사랑하였다.” (초기문집, 165)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를 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을 품고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실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295)

    　

    공과 요약

    　

    1.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자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첫 교훈은 무엇인가?

    2.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행한 것처럼 공언하는 신자들이 실지로 어떻게 그들의 주님을 부인하는가?

    3. 왜 요한과 야고보는 ‘우뢰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는가?

    4. 어떤 의도로 예수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가? 

    5. 어떻게 유다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는가?

    　

    　

  
    
      제 3 과 또 다른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 들여진 바 된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51)

    　

    기억 절 :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니고데모

    　

    1.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회견 내용을 말하라. (요 3:1-7)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던 것인데 예수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기 전에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나의 사명에 대하여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1)

    　

    2. 예수께서는 구약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에 니고데모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셨는가? (요 3:9-15)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때의 회견이 이 사람을 결심시키는데 효력을 나타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 15)는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었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세주께서 살아계실 동안 자기 자신이 구세주와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였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시대의 소망, 775)

    　

    사마리아 여인

    　

    3.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권능과 은혜를 나타내셨는가? (요 4:5-10)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불행하고 도움이 없는 자들을 못본체 하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대로 이들을 도와주셨다. 그는 더 지혜롭고 결점이 적은 자들에게나, 불행하여 무시를 당하는 자들에게나, 그가 방문하고 수고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셨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들은 그가 찾고 있는 양떼들이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교회증언 2권, 75.

    　

    4.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선교 사업에 어떻게 성공하셨는가? (요 4:21-30)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줄 만한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하였다. 저희의 생각은 장래에 마쳐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저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멸시하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것이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부락민들에게 전하였다.” (시대의 소망, 195)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5. 베다니에 사는 어떤 식구들이 부드럽게 (상냥하게 ) 예수를 따랐는가? (요 11:1-5)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세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부드러운 사교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들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시대의 소망, 524)

    　

    6.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눅 10:38-42)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경험하게 되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는 마리아가 회개하고 개심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눅 8:2(하단).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 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함에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는 동시에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현명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리나 저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25)

    　

    삭개오

    　

    7. 삭개오는 누구였으며, 주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에 응하셨는가? (눅 19:1-6)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는가?

    　

    “이제 그는(삭개오)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 받는 제자들 중의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니었던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벌써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 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시대의 소망, 553)

    　

    8.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서 비난받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결심을 나타냈는가? (눅 19:7, 8) 이 세리장의 결심에 관하여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눅 19:9) 무엇이 참된 회개의 증거인가?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신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일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뚜렷이 표명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5, 556)

    　

    아리마대 사람 요셉

    　

    9.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눅 23:50-53)

    　

    “유대인 신실한 제자인 아리마데 요셉은 은밀히 빌라도에게로 가서 구주의 시체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증오심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찾아가 그의 시체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한 장소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 반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허락 하였으며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생명 없는 그 형체를 끌어 내리며 깊은 고민에 잠겨 그들의 무너져 버린 소망에 대해 통곡을 하였다. 그 시체는 조심스럽게 세마포에 싸여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 (초기 문집, 180)

    　

    10. 왜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들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가? (요 19:38-39)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 그를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런 신앙상의 발족(발걸음)이 「산헤드린」에서 배척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은 「산헤드린」의회에서의 저들의 세력으로 예수를 보호하고자 희망하였다. 한 동안 저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리스도에게 저희가 호의를 가진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저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저들이 없을 때에 예수께서는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내어 준바 되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죽으셨으므로 이상 더 그에 대한 저들의 애착심을 감추지 않았다.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담대히 나아왔다. 이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 되었다.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은 할 수 있었으며 저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저들을 크게 보호하였다.” (시대의 소망, 773, 774)

    　

    공과 요약

    　

    1. 니고데모의 경우에 왜 신학적인 토론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었는가?

    2. 사마리아에 관한 제자들의 잘못된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3. 나사로를 위하여 이루어진 어떤 이적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4. 회개한 모든 영혼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5.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요람기에 처해 있던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가?

    　

    　

  
    
      제 4 과 신자들의 두 무리

    

    　

    “구주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유다」에 대해서 처사하신데 관한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패역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거짓 형제들은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 있겠다고 하셨다.” (실물교훈, 73)

    　

    기억 절 :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 13:26)

    　

    교회 안에 있는 교인답지 못한 자들

    　

    1.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어떤 두 무리를 수용하셨는가? (마 13:24-30) 왜 그는 참되고 순결하고 진실한 자로 알고 계셨던 사람들만을 더 골라서 선택하거나 그런 사람들만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가라지는 알곡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들을 내버려두기보다는 더 해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 참으로 회개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시는 동안, 사단은 그 같은 시간에 개심 하지 않은 자들을 그 무리 안으로 옮겨 놓는다.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반대되는 두 세력이 끊임없이 작용 하고 있다. 한 세력은 교회의 정결을 위해 역사하고 또 다른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치료봉사, 46)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무리들 중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열이 있다. 그 한 가지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 모범에 일치케 하기를 열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이요 그 다른 편은 저희의 잘못을 드러내는 명백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순전한 진실함으로써만 이루어 있지는 않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짐짓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치 말 것이라고 가르치셨으나 그 자신은 품성이 불완전한 자들로 더불어 사귀심으로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주시어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열두 제자 중에도 한 반역자가 있었는데 「유다」로 말하면 그 품성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받으신바 된 것이 아니라 그 결점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바 된 것이다. 그가 제자들 가운데 참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과연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는 동시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은혜를 인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정결케 되기 위함이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3.

    　

    2.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따라 회개치 않은 신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남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암 9:9. 남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반복하여 어떤 경험이 있어 왔는가?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

    　

    쭉정이는 알곡에서 분리됨

    　

    3. 사도 당시 어떻게 체질을 하셨는가? (요 6:60, 6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품성을 아셨으며 그의 말씀은 저들의 믿음을 시험 하였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교훈을 믿을 것이요 또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희는 갈바리의 사람, 예수가 걸어가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 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메시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정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다. 전에 예수를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만일 당신의 권능과 세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데 행사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391.

    　

    4. 시험이 오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요 6:66)

    　

    “이 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의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이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시대의 소망, 392)

    　

    성격은 큰 시험 전에 드러남

    　

    5. 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길을 버리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벧후 2:15-17)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한 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예수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원수들을 찾아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원수들의 정신과 사업에 일치하였던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그 진술을 위중하며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나 다 수집함으로써 저희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크게 격발되었으므로 예수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392)

    　

    6.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로 어떤 목적이 그 흔들림을 통하여 성취 될 수 있었는가? (마 3:12)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 하셨을 때에 그는 당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시험이 올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의 고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일 등은 그들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이었다. 시험을 미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다. 저희의 주님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예수를 저들의 왕으로 환영 하던 군중이 그를 향하여 노성을 발하고 욕설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저희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에 이 이기주의자들은 예수에 대한 저희의 충성 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크게 바라던 희망이 소멸됨으로써 슬퍼하고 실망한 제 자들에게 가일층 쓰라리고 마음 괴롭히는 슬픔을 줄 것이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을 수 있을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394)

    　

    위선자와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7. 베드로는 분리 후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참된 제자들이라고 생각 했지만 그의 결론이 잘못되었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요 6:69-71)

    　

    “그러나 유다는 자기에게 그렇듯 은혜로이 비추어진 그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죄에 빠짐으로 사단의 유혹을 불러왔다. 그의 품성의 나쁜 성벽은 더욱 완고하여져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암흑의 세력 아래 맡김으로 자기의 잘못을 책망 받게 된 때에는 성을 내게 되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자기의 주를 파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까지 되었다. 이와 같이 자칭 경건하다고 하면서 악을 품는 자들은 다 저희의 죄과를 지적하여 저희 마음의 화평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저들은 어떤 기회를 만나면 유다처럼 저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경책해 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배반할지는 모른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4)

    　

    8. 낱낱이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신이 초대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동안 위선자와 악인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가? 예를 들어보자? 행 5:1-11; 고전 5:1, 13(하단)

    　

    “사도들도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경건하다고 자칭 하면서도 오히려 불의한 것을 마음에 몰래 품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속이는 일을 하였나니 외모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욕심을 가지고 그 일부를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감추어 두었다. 진리의 신은 그 거짓된 자들의 본성을 사도들에게 드러내시어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이 교회의 순결함에서 그 더러운 오점을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신이 교회에 나타난 현저한 실증은 모든 위선자와 악인들에게 한 두려움이 되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4)

    　

    거짓 사도들을 대적함

    　

    9.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고후 11:13) 사단은 교회 안에, 심지어 지도층에 까지도 항상 어떤 요소들을 소개하는데 성공해 왔는가?

    　

    “사단은 진리의 친구들로 여기는 적지 않은 자들을 그의 지배 아래 붙들어 저들을 통해서 진리의 발전을 방해하도록 역사한다. 저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라지를 심도록 한다. 이처럼 위험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 큰 악이 우리 중에 있었다. 그러나 사단이 멸망할 자 들에게 온갖 불의와 기만으로 역사하고 있는 동안 충실한 진리의 수호자들은 반대의 물결을 저항하면서 범람하는 이단 중에서도 말씀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지켰다. 교회가 때때로 중첩되는 낙담과 직면해야 했던 반역적 요소 때문에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싸움을 싸우면서 진리는 더욱 밝게 빛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의 능력은 확고부동한 자들과 진실한 자들을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며 고상하게 하였다.” -교회증언 4권 594.

    　

    10.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거짓 사도들이 드러났는가? 계 2:2(하단) SDA교회는 초창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심판이 가까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타락한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과는 살수 없었다. 그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따라서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싸움은 불의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기회를 가졌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시간을 가졌으나 자신이 죽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었다.” (교회증언 1권, 99)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했다. 하나님과 저들의 형제들이 저들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에 저들은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이기심과 높고자 함이 저들이 가는 길에 두드러졌다. 이제 저들이 가서 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목초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열렸다. 그러므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교회에서 저들을 제거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 (교회증언 1권, 122)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됨에 따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참 성격을 나타낼 것이며 그들이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할 것이다. 체질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오 하나님” 주의 손을 거두소서”하고 말하지 말 것이다. 교회는 정결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통치하시는바 백성들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라.” -교회증언 1권, 100.

    　

    공과 요약

    　

    1. 무슨 목적으로 유다는 그 품성에 결점이 있음에도 한 제자로 받으신 바 되었는가?

    2.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대다수의 제자들에게 그 시험은 너무 컸는가?

    3.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가?

    4. 어떻게 오늘날 신자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5. 하나님의 섭리로 체질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왜 우리가 “오 주여 주의 손을 거두소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제 5 과 성령의 선물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마치 이 감화는 여러 시대동안 억제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은혜의 부를 부어줄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사도행적, 38)

    　

    기억 절 :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약속된 선물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보혜사에 관련된 어떤 보증을 주셨는가? (요 14:16-18; 16:7)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세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69)

    　

    2. 성령의 직무는 무엇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요 16:13, 8.

    　

    “성령의 직무는 다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8)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나타내신다.” (사도행적, 52)

    　

    준비의 시간

    　

    3.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된 능력에 관한 어떤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행 1:4)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사도행적, 35)

    　

    4.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눅 24:53; 행 1:14)

    　

    “그들(제자들)은 한가로이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눅 24:53)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사도행적, 35)

    “제자들은 허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 그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수고가 없고 너무나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사도행적, 36)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의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기도하였다. 모든 불화의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적 우의로 모두 친밀하여졌다.” (사도행적, 37)

    　

    불의 혀

    　

    5. 성령께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행 2:1-3)

    　

    “불의 혀 모양을 한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이었고 이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방언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불붙는 열심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나타내었다.” (사도행적, 39)

    　

    6.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는가? (행 2:4-8)

    　

    “분산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거하는 세계의 거의 각처에 흩어졌었고, 유랑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배웠다. 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바야흐로 진행 중인 종교적 축제에 참석하였다. 알려진 모든 방언이 회집한 사람들에 의하여 표현되었다. 이 언어의 다름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될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을 보충하셨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일생 동안에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다. 사도들은 저희가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정확하게 말함으로 이제 해외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 이적의 선물은 그들의 사명은 하늘의 인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세상에게 강한 증거가 되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말은 그들이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순결하고, 단순하고 정확하였다.” (사도행적, 39, 40)

    　

    예언의 성취

    　

    7. 몇몇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무슨 말을 했는가? (행 2:11, 12) 분노한 제사장들은 이적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 (행 2:13)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놀라운 표명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에게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그들의 악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었으나 여기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분의 종들이 당시에 통용된 모든 방언으로 그분 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이적의 능력을 어떤 자연의 법으로 설명하고자 작정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절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참석한 아주 무식한 백성 중 더러는 이 말을 사실로 들었으나 다른 방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이 방언들이 정확함을 증거하였다.” (사도행적, 40)

    　

    8.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행 2:14-18)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이 운동은 요엘의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였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예언 가운데서 요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업에 적합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사도행적, 41)

    　

    성령 부으심의 결과

    　

    9. 무엇이 유대 지도자들을 놀라고 당황케 했는가? (행 2:22-24, 41, 47) 왜 그러했는가?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오순절 날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능력과 박력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었다. 유대교 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야라는 그들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사도행적, 44)

    　

    10. 무엇이 성령 부으심의 결과였는가? 행 4:33(하단), 6:7.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맨 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의 은혜의 기별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 처에서 모여드는 개심자들을 볼 수 있었다. 타락하였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찾고자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의 가장 심한 반대자들 중 어떤 이들은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사도행적, 48)

    　

    공과 요약

    　

    1. 어떤 점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는가?

    2. 늦은 비의 부어주심을 준비함에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3. 어떤 실제적인 목적으로 방언의 선물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는가?

    4. 예루살렘에 있는 분노한 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우롱하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추측들이 거짓이었음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5.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제 6 과 표적과 기사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었다. 저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확증될 것이었다. 이적들은 사도들 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행하여질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1)

    　

    기억 절 :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행 5:12)

    　

    약속된 권능

    　

    1. 주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어떤 권능을 약속하셨는가? (막 16:15-18)

    　

    “이 때에는 독살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무법한 사람들은 저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들을 이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생명이 이런 위험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증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험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저들은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예수의 능력을 증거 할 것이다. (마 4:23; 9:6) -시대의 소망, 821.

    　

    2. 제자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약속된 권능을 구했는가? (행 4:23-31)

    　

    사업에 성공이 따름

    　

    3.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결과로 복음을 전한 초기에 어떤 성공을 보았는가? (행 5:12-16)

    　

    “부활하신 구세주의 능력은 과연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사업에는 표적과 이적이 따랐으며 날마다 신자들의 수효가 증가하였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따라 백성들은 그들 병자들을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랬」다. 이곳에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데려왔다. 군중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고 병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세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사도행적, 77, 78)

    　

    4. 무엇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복음 전도자에게 큰 성공을 주었는가? (행 8:5-8)

    　

    이적으로 옥에서 풀려남

    　

    5. 주께서 옥에 감힌 사도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행 5:17-21)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당신의 수중에 두셨으니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다. 이 명령은 유대의 관리의 명령과 정반대였는데 사도들이, 우리가 권세 잡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서 허락을 받기 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고 하였으니 그들은 순종하였다. ‘저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사도행적, 79, 80)

    　

    6. 어떻게 베드로는 비슷한 이적으로 축복을 경험했는가? (행 12:4-11) 어떤 목적으로 이 이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는가?

    　

    “회의론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천사가 이 단순한 인간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그렇게 평범한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사상을 비웃으며 또한 기록된 이야기들의 영감성에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사실들이 천사들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 을 위하여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다. 이는 저들로 하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지에로 저들을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마리의 참새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만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작은 새들의 필요를 ‘돌보신다면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고자 바라는 자들을 얼마나 돌보시며 또한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교회증언 5권 749.

    　

    예루살렘과 룻다와 욥바에서 나타난 이적들

    　

    7. 주께서 성전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어떤 이적을 보이셨는가? (행 3:1-10)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권능으로 전파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회복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 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제자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많은 무리들이 달려와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초기문집, 192)

    　

    8. 룻다와 욥바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묘사하라. (행 9:32-43) 

    　

    루스드라, 드로아, 멜리데에서 나타난 이적들

    　

    9.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루스드라와 드로아에서 그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행 14:8-10; 20:7-12)

    　

    “열린 창가에 유두고라 이름 하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곧 놀랐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헤치고 들어가 그를 껴 앉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다. 신도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위 다락에 모였다.” (사도행적, 391)

    　

    10.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멜리데에서 알려졌는가? (행 27:42-44; 28:1-9)

    　

    “배의 무리가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3개월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하였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파선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에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 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다.” (사도행적, 446)

    　

    공과 요약

    　

    1. 그리스도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막 16:18)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2.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믿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3. 행 5:17-21과 12:4에 기록된 경험들은  어떤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확신 주고 있는가?

    4. 행 3:1-10에 기록된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계획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던 멜리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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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조화되려고 애쓸 때에는 십자가의 거리낌이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데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공중에 있는 악한 신들은 하늘의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리고 있다.” (산상보훈, 29, 30)

    　

    기억 절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핍박받는 이유

    　

    1. 세상이 그리스도와 진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요 15:20; 16:2, 33)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이 받아야 할 운명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딤후 3:12)

    　

    2.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은 왜 핍박을 받는가? (요 3:20; 17:14; 15:18, 19) 어떤 부가적인 환경이 종교적인 핍박을 더하게 하는가? (요 16:3; 요일 5:19; 3:11-13)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과 인간의 공동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천사는 흉악한 공모로써 화평의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오를 정제 하였다.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은 비록 하나님의 동정을 반사한 것이지마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의 언행이 적의를 도발시켰다. 그는 우리의 천성적 정욕의 발동을 허락지 않는고로 맹렬한 적의와 반대를 받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생애를 살고자하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당할 것이다. 의와 죄, 사랑과 미움, 참과 거짓 사이에는 제지할 수 없는 투쟁이 존재하여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는 사단의 신민을 끌어내는 고로 죄악의 왕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박해와 굴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질은 시 대를 따라 변하나 그러나 그 원칙一그 속에 잠재해 있는 원칙은 “아벨”시대 이후로 주의 택한 사도들이 베임을 받을 때까지 동일한 것이다.” (산상보훈, 29)

    　

    스데반과 야고보

    　

    3.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행 7:54-60)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행 8:1(상단).

    　

    “스데반의 순교는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과 듣고 있던 그 영혼을 감명시킨 그의 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가 선포하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도행적, 101)

    　

    4.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애를 어떻게 마쳤는가? (행 12:1, 2)

    　

    바 울

    　

    5. 바울은 그가 당해야 했던 핍박과 시련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고후 11:23-28)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손에서 벗어났는가? (행 9:22-25, 고후 11:33)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바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끼친 영향력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예수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전통을 떠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인자로 여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최상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합의를 보았다.” -초기문집, 202.

    　

    6. 딤후 4:16, 17을 예언의 신은 어떻게 논평했는가? 바울은 그가 목 베임을 당하기 전에 간략하게 어떤 편지를 썼는가? (딤후 4:6-8)

    　

    “네로 왕 앞에 선 바울 - 이 얼마나 뚜렷한 대비가 되는가!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 네로 왕과 대비할 자가 없었던 것이니 바울은 금전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충고해 줄 자도 없이 그를 지하 옥에서 꺼내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였던 것이다.” …

    “그 제왕의 얼굴에는 속에 쌓인 격노가 떠오르는 수치스런 표시가 있었으며 그 죄인의 얼굴에는 태연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마음의 평화가 나타나 있었다. 반대되는 교육제도의 결과는 그 날에 대비되었으니 곧 제한이 없는 방종의 생애와 온전한 자기희생의 생애 그것이 나, 여기에 바로 생애에 대한 두 대표적 이론이 있으니, 곧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에 흥미를 두는 것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바치려고 하는 극기적인 인내심 그것이다.” …

    “백성들과 재판장들은 … 많은 재판에 참여하였고 또한 많은 범죄인을 본 일이 있었으나 저들은 용모에 있어서 그와 같이 거룩하고 태연한 자는 결코 본 일이 없었다. 그의 말은 가장 완고한 자의 마음까지라도 떨게 하는 현을 쳤다. 명백하고 납득시키는 진리는 오류를 깨뜨렸다. 빛은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비치매 저희는 즐거이 그 빛을 따랐던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65)

    　

    베드로와 요한

    　

    7.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하리라고 그에게 알려주셨는가? (요 21:18)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가?

    　

    “바울이 두 번째로 감금되는 그 시간에 베드로도 또한 붙잡혀서 옥에 던지는바 되었다. 그는 복음사업을 빈대하고 방해 하려고 자기를 로마에 쫓아버린 마술사 시몬 마가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 계략을 좌절 시키는데 열성을 다하여 성공함으로 관원들에게 특별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네로는 마술을 믿는 자로서 시몬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를 대적 하는데 노가 등등하였고 따라서 그를 신속히 감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6권, 1056, 1057)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한 때에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한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의 주를 부인하였던 그가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어진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을 생각할지라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최후의 호의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아 줄 것을 사형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어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사도행적, 537, 538)

    　

    8.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시련을 당해야 했는가? (계 1:9)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졌으나 주께서는 세 히브리인을 풀무 속에서도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멸망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할 수 있었던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복종하셨다고 선언하였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는 간사하심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말들은 감화력을 가졌었고 요한을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었다.

    “다시 박해의 손길이 사도를 무겁게 눌렀다. 요한은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밧모 섬으로 추방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정배 되었다.(계 1:9)” (사도행적, 570)

    　

    핍박의 유익한 결과

    　

    9.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었는가? (히 11:36-38)

    　

    “여러 가지의 죄명으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화형에 처하는 바 되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짐승의 가죽을 씌워 투기장에 던진바 되어 개에게 찢긴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 받는 것을 훌륭한 구경거리로 공중에게 보여주는 일이 흔하였나니 군중은 많이 모여와서 이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그들의 죽음의 고민을 보고 크게 웃고 손바닥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피난을 하든지 마치 포수에게 쫓기는 짐승과 같아서 아무 때에나 붙잡히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저들은 불가불 인적이 없는 곳으로 그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0)

    　

    10.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한 축복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벧전 1:7-9; 행 14:22(하단); 11:19-21.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깨끗이 보전하였다. 그들은 아무 안락도 없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속, 그러나 친절한 땅의 품속에서 지내며 한 마디의 군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신앙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세상의 온갖 행복을 잃어버렸지마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대한 신념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시련과 박해는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저이들의 받을 인식과 보상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1) 

    “무수한 사람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곧 이를 보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자로 보증되며 승리한 자로 간주되었다. 저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저들이 견딘 고난은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긴밀히 사귀게 하는 동시에 저희의 구속자로 더불어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였다. 또한 저들의 일상생활의 모본과 임종 시의 증거는 언제나 진리를 실지로 증거 하는 바가 되어 뜻하지 아니하였던 사단의 부하로 하여금 그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아래 참가하게 하였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2)

    　

    공과 요약

    　

    1.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2. 누가 특히 스데반의 순교로 깊은 감명을 받았는가?

    3.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죽음이 아닌 허락된 보상을 받을 것을 믿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 어떤 이유로 로마 황제는 베드로를 대적하기 위하여 노가 등등하였는가?

    5.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딘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제 8 과 선교적인 노력

    

    　

    “모든 도시에서 사업은 진전되었다. 영혼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받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저희 마음에 비추었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게 될 때까지 쉴 수 없었다. 불신자들의 무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도행적, 579, 580)

    　

    기억 절 :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행 8:4)

    　

    예루살렘에서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마 28:19, 20) 제자들은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했는가? (행 1:8)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성읍은 인류를 위한 당신의 놀라우신 희생의 무대가 되었었다. 거기서 인성을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담화하셨으나 하늘이 땅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분별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루살렘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야 되심을 은밀히 믿은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었다. 이들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회개 의 초청을 받아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루살렘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야 되심을 은밀히 믿은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었다. 이들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회개의 초청을 받아야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명백히 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주일의 장렬한 사건들로 온 예루살렘이 흥분되어 있는 동안 제자들의 전도는 가장 깊은 감명을 줄 것이었다.” (사도행적, 31, 32)

    　

    2.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선교적인 노력을 어디에 기울였는가? (눅 24:52, 53; 행 2:46, 47)

    　

    핍박 때문에 흩어짐

    　

    3. 교회가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쉬운 길만을 가고자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 구제방안을 마련하셨는가? 행 8:1(하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이른 핍박은 복음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공이 따랐고 따라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라는 구세주의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활동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악 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저희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원수의 공격에서 지키는 일만큼 중대한 과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들을 국외로 흩어지게 하여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핍박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적, 105)

    　

    4. 제자들이 핍박으로 흩어지자, 그들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가? (행 8:4)

    　

    “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 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이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저희 손에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가졌고 이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 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가졌다.” (사도행적, 106)

    　

    사마리아에서

    　

    5.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기별은 후에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가? (요 4:28, 29, 40, 41)

    　

    “야곱의 우물에서 담화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기별은 결실을 가져왔었다. 그 여인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 여인과 함께 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들은 더 듣기를 갈망하여 예수님을 머무르시도록 간청하였다. 이틀 동안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셨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요 4:29, 41)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신들을 환영 하였고 유대의 개종자들은 한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귀중한 결실을 거두었다.” (사도행적, 106, 107)

    　

    6. 누가 사마리아에서 일하도록 파송되었으며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가? (행 8:5)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리하여 용기를 얻은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었다. 이제 사도들은 「너희가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였다.” (사도행적, 107)

    　

    안디옥과 구브로, 기타 지역에서

    　

    7. 안디옥에서 수고한 사역자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가? (행 11:19-27; 13:1) 제자들은 어디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는가? 행 11:26(하단).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곳들 중에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이 있었다. 그 인구 조밀한 중심지에서 거래되는 광범위한 무역은 여러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그 도시로 불러들였다. 그 외에도 안디옥은 건강에 좋은 위치와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부와 문화와 우아함 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일과 향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도 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가 되었었다.” (사도행적, 155, 156)

    　

    8. 안디옥에서 찬란히 빛난 복음 기별은 어느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갔는가? (행 13:2-5) 구브로의 남서부에 위치한 성읍 바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행 13:6-12)

    　

    “구브로는 스데반의 죽음에 뒤따른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곳들 중의 하나였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여행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행 11:20) 것도 구브로에서였다. 바나바 자신도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바나바의 친척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섬 지방을 방문하였다.” (사도행적, 166)

    “총독(구브로의 서기오 바울)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별을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 일하는 악의 군대들은 그들의 해로운 제의로 그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타락한 원수는 만일 개종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들을 자기의 대오에 잡아두려고 언제나 노력한다. 그러나 충실한 복음 사역자는 원수의 손에 패배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 그의 특권인 까닭이다.” (사도행적, 167, 168)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9. 구주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제자들이 누구 앞에 서야 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마 10:18-20) 우리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처하려면 결코 무엇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가?

    　

    “주의 젊은 종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게 될른지 알지 못하므로 다만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넉넉한 줄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그 중에는 왕과 지식 있는 자 앞에 서서 신앙의 이유를 대답하게 될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하여 피상적 지식을 가진 자들 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이 못된다. 그들은 성경을 밝히고 설명할 수 없어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복음사역자, 93)

    　

    10. 바울은 누구 앞에서 증거했는가? (행 24:22, 25; 25:21, 22, 24; 27:23, 24) 어떤 환경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는가? (행 28:19, 30, 31)

    　

    “로마는 이때 세계의 수도였다.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왕과 궁신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알지 못하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2년 내에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사도행적, 461, 462)

    　

    공과 요약

    　

    1.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받았는가?

    2.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떤 그릇된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3.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왜 그러했는가?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의 초청에 응했는가?

    4. 왜 안디옥이 중요한 선교 지역으로 간주되었는가?

    5. 바울이 활동한 결과 로마에서 복음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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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을 위하여 무한하신 희생을 드리신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저들(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저이들의 죄를 속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친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저들은 믿음과 겸손함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받아 들였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61)

    　

    기억 절 :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오순절에 모여든 군중

    　

    1.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뉘우치는 증거로서 어떻게 말했는가? (행 2:37)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활발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함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은 폭도들과 뒤섞이었다. 예수와 바라바가 법정에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부르짖었다. (마 27:17; 요 18:40)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요 19:6; 마 27:24, 25)

    “이제 그 온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백성들은 회오와 고민에 싸였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였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믿음에 성실한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 하였던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과연 메시야이셨음을 확신케 하였다.” (사도행적, 42, 43)

    　

    2. 무엇이 그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는가? (행 2:38-42)

    　

    “비록 분명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처럼 많은 증거를 저항하였던 선입견을 제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논증을 보내어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하신 분의 예리한 화살과 같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사도행적, 45)

    　

    사울이 바울로

    　

    3.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행 9:1-5)

    　

    “이제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실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와 그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의 확신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하게 날조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들을 믿었었다. 이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 서 계시니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였다.” (사도행적, 115)

    　

    4.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주께서 사울을 교회와 접촉하도록 하셨는가? (행 9:6, 10-18)

    　

    “사울은 그의 맹목적인 죄과와 편견 가운데서 그가 핍박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또한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울의 눈을 만져보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손을 사울에게 얹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샘이시며 교회는 교통의 통로이다.” (사도행적, 122)

    　

    이방인들 가운데

    　

    5.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의 개종한 역사를 설명하라. (행 8:26-39) 에디오피아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가?

    　

    “이에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을 읽고 있으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모든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기도와 눈물과 질문들이 빛과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경계에 있다.” (사도행적, 109)

    　

    6. 어떻게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졌는가? (행 10:1-5, 19-22) 그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가? 예언의 신은 오늘날 이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원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의 감화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 영감의 기록은 고넬료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도행적, 132, 133)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로 인도할 많은 귀 중한 보석들을 가지고 계시다.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설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횃불을 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강권할 것이다.” (사도행적, 140, 141)

    　

    이방인들 가운데一계속

    　

    7. 어떤 환경아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받아들였는가? (행 14:6, 19-23; 16:1-3)

    　

    “루스드라에서 개종하였고 바울의 고통을 목격 하였던 사람들 중에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사도와 함께 어려운 지방에서 개척 봉사의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불리운 청년이었다. 바울을 성 밖에 끌어내었을 때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체 곁에 섰다가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 당하게 되었으므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바울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이 젊 은 제자가 있었다.” (사도행적, 184, 185)

    　

    8. 마게도냐의 도시인 빌립보에서는 누가 첫 개종자였는가? (행 16:12-20)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고 이적적으로 구출됨으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개종시킴에 어떤 결과를 거두도록 했는가? (행 16:25-33)

    　

    베뢰아와 에베소에서 개종한 사람들

    　

    9. 마음 문을 열고 있었던 베뢰아 사람들은 복음이 제시되자 어떻게 응했는가? (행 17:10-12) 만일 우리 시대에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베뢰아 사람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베뢰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좁아지지 아니 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들이 진실한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으로서가 아니요 허락의 메시야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있어 그들의 지력을 계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사도행적, 231)

    “만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베뢰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사도행적, 232)

    　

    10. 복음은 에베소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가? (행 19:1-10) 유대인 개종자들의 경험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그들(에베소 신자들)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았을 때에 죄를 지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밝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진보의 단계는 그들의 의무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이 더욱 진정한 신앙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생애에는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적, 285)

    　

    공과 요약

    　

    1. 무엇이 사도들의 논증을 그토록 능력 있게 했는가? 

    2. 사울의 경험에서 -그가 개종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찬동(동역)했는가?

    3. 예언의 신은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사람 같이 하늘 왕국의 경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4.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바울과 실라를 대항하여 어떤 고소를 했으며 그들의 참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5. 하늘은 참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베뢰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제 10 과 배 도

    

    　

    “짧은 몇 년 안에 교회에서 교사와 지도자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려야 하였다. 곧 무서운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 중 아무것도 저회 소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주지 않아야 하였다.” (사도행적, 528)

    　

    기억 절 :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행 20:29)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1. 그리스도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만자들을 조심할 것을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마 24:4, 5, 11, 12, 23)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감화를 통하여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원수들의 박해보다도 이 악으로부터 더 큰 위험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사도행적, 473.

    　

    2. 베드로와 바울은 이와 매우 비슷한 위험에 대하여 교회에 어떻게 경고했는가? (벧후 2:1, 2; 딤후 4:1-3; 행 20:29, 30)

    　

    “바울은 거듭 거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도들에게 경고하였다. 신도들은 다른 모든 위험들보다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원수가 복음의 신앙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할 오류의 문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표준이셨다. 그 표준으로 그들은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들이 거절해 야 하였다.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저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었다.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속한다. 사도 시대에 사람들이 유전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의 신앙을 멸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은 고등비판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으로 감정을 만족시킴으로 의의 원수는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도행적, 473, 474.

    　

    율법 폐기론자들과 유대 의자들

    　

    3. 왜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는가? (벧후 2:17-19; 요일 2:3-6; 유 3, 4) 이와는 달리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고수했는가? (행 15:1, 2, 5)

    　

    “사단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단의 사자들은 오전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 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족하다고 가르쳤다.” (사도행적, 553)

    　

    4.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경고했는가? (갈 1:6, 7; 3:1-3)

    　

    “이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도들을 그들 자신의 양심의 심판대 앞에 고발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배도한 교사들의 교리를 인정하기를 거절함으로 사도는 개종자들에게 저희가 크게 기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런 신앙에 돌아옴으로 그들이 사단의 목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사도행적, 384, 385)

    　

    부활에 관한 그릇된 사상

    　

    5. 부활에 관한 그릇된 교리중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고전 15:12) 이 이단을 바울은 어떻게 반박했는가? (고전 15:13-19)

    　

    “고린도 신도들 중에 도덕적 수준이 저하됨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기까지 이르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에 관한 명백한 증언으로 이 이단을 대하였다.” (사도행적, 319, 320)

    　

    6. 바울은 후메내오와 그의 지지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가? (딤후 2:16-18; 딤전 1:19, 20)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7.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요한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경고했는가? (요일 4:1-3; 요이 7)

    　

    8.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가? (요일 2:18, 22, 23; 5:9, 10)

    　

    “(사도 요한 당시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량한 사람이었음을 지지하나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사도행적, 553)

    　

    또 다른 배도

    　

    9. 바울은 철학의 속임수에 대하여 골로새 신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가? (골 2:8) 어떤 기만적인 태도가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의 생애를 특징지었는가? (골 2:18) 인간 철학은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가?

    　

    “세상의 가장 조예가 깊은 지식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지 않을 때는 과학과 계시의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당황하고 그 바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은 유한한 인간의 이해에 맡겨지나 사람들은 자연계에서의 하나님의 활동과 방법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성경역사는 믿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의 위치를 떨어뜨릴 만큼 우주의 제정된 법칙 안에서 우주 통치자의 의지와 능력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제외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철학적인 이론과 이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야만적인 상태에서 뿐 아니라 가장 저열한 금수나 버러지의 형상으로 까지 낮추어 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치 않을 것이므로 인간의 존귀함을 무너뜨린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7권, 906)

    　

    10.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어떤 위험에 대처하도록 주어졌는가? (골 2:4)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권하는 말」을 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에 대한 강신술적 해석을 대할 것이나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의 음성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확언하는 말로 들려야 한다.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표해진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 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거룩한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사도행적, 474, 475)

    　

    공과 요약

    　

    1. 교회는 박해보다는 어떤 악으로부터 더 위험을 당할 것이었는가?

    2.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던 자칭 신자들에 의해 가르쳐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3. 바울이 분명한 사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했을 때, 어떤 교리적인 잘못을 드러냈는가?

    4.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하여 어떤 두 가지 대조적인 잘못이 있어 왔는가?

    5.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모든 인간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제 11 과 실수와 낙담

    

    　

    “교회는 결점이 있어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요한은 영감을 받아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잃어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였다.” (사도행적, 587)

    　

    기억 절 :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4)

    　

    베드로의 실수

    　

    1. 베드로의 어떤 실수가 교회 안에 문제점과 논쟁을 일으켰는가? (갈 2:11-14)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 그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원하셨는가?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들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나타냄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교회는 분열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중 행동을 통하여 교회에게 잘못을 저지른 뒤엎는 감화를 본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 처럼 위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공연하게 책망하였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다.” (갈 2:13, 14)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작용한(그가 범한) 잘못을 고치기에 즉시 착수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 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셨다.” (사도행적 198)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자신이란 배를 곧고 안전하게 항구로 조종하여 가기에 무력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사도 행적, 199.

    　

    2.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잘못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가? (렘 17:5)

    　

    “사람들 중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장차 사람에게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패권이 베드로와 그의 자칭 후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만당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가 오류에 지기 쉬웠다는 것과 그는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하기 위하여 보존되어야 하였다.”

    “이와 같이 바른 원칙에서 떠난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함이 없는 성실로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된다. 더욱 큰 책임이 지워지고, 명령하고 지배할 기회가 더욱 커진 사람이 주님의 길을 주의깊이 따르지 않고 신도 전체의 연합회의에서 합의를 본 결정에 일치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해로운 일임이 분명하다.” (사도행적, 198, 199)

    　

    요한 마가의 직무 이탈

    　

    3. 위험과 고난에 직면하여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요한 마가를 둘러 싼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요한 마가는 용기를 잃고 어떻게 행했는가? (행 13:13)

    　

    “바울과 바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추울 때 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마가가 한 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그는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아직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당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욱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나 모든 용기를 잃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적, 169, 170)

    　

    4. 어떤 환경아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는가? (행 15:36-40)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사도행적, 170.

    　

    데살로니가에서의 분쟁

    　

    5.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규모 없는 행동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살후 3:6)

    　

    “그 교회가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교회에게 강권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목을 환기시켰다.” (사도행적, 261, 262)

    　

    6.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종류의 광신자들을 만났는가? (살후 3:10, 11)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만났었다.” (사도행적, 347)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위클립과 루터와 그리고 그들의 감화와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이 과도하게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수의 간계에 직면하였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영혼들은 참된 성화에의 도달은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점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함으로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본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한 일종의 견책이다.” (사도행적, 348)

    　

    세기 말에 일어난 변화

    　

    7. 초기 사도시대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계 2:2, 3)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구세주께서 영원한 임재로 저희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구세주에 대한 사랑에 충만한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구세주께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귀중한 보배를 비장해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부르심의 중요성을 느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기별의 책임을 느끼고 세상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구원의 기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었다는 것을 알았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정결하게 된 죄인들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었다.

    “교인들은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단합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금 사슬이었다.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욱 더 완전히 알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였고 자신들을 지 켜 세상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행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그들의 공언하는 바와 모순되고 그들의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이었다.” (사도행적, 579)

    　

    8. 제 1 세기 말에 어떤 불행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계 2:4)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잘못에 대하여 유의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바 된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가 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행적, 548)

    　

    세기 말에 일어난 변화-계속

    　

    9. 새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는가? (말 2:8) 무엇이 그들의 못마땅한 태도의 결말이었는가?

    　

    “한사람 한 사람 늙은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쓸어졌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하여 준비 하여야 하였을 젊은 사역자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과 영적 맹목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할 이 궤변들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 거짓 교리들을 주장할 때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람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시 간을 소비하였다. 충실히 진리를 제시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무리는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 경건은 신속히 쇠하여지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다.” (사도행적, 580, 581)

    　

    10.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교회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무엇인가? 왜 요한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했는가? (요일 4:7-11)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일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굳센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증언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 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사도행적, 549)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에 대하여 간권하였다.” (사도행적, 548)

    　

    공과 요약

    　

    1. 사도 베드로의 과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2. 요한 마가의 경우에, 바나바의 판단이 바울보다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3. 어떤 면에서 살후 3:6의 바울의 경고 (사도행적, 257, 258 참조)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가?

    4. 제 1 세기 말에 교회에 전수되었던 변화 중에서 가장 슬픈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5. 교회의 영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제 12 과 성공의 요소

    

    　

    “일군들 가운데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반드시 크신 교사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교회증언 9권 196)

    　

    기억 절 :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유능한 지도력

    　

    1. 어떤 자격이 교회를 지도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었는가? (딛 1:7-9; 출 18:21)

    　

    “후에 지도의 책임을 그와 분담할 칠십인 장로를 선택할 때에 모세는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의 조력자로 선택 하는데 신중히 하였다. 모세는 그들의 안수식 때에 이 장로들에게 한 명령에서 교회에서 현명한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합당한 자격의 얼마를 대 강 설명하였다.” (사도행적, 94)

    “모세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의 통치자들을 지도해야 하였던 것과 같은 경건과 공의의 원칙을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또한 따라야 하였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들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직분 맡은 자로 행동하도록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윤곽이 그려진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굳게 지켰다.” (사도행적, 95)

    　

    2. 무엇이 참 목자의 자격이 되는가? (딤전 3:2-7; 벧전 5:1-3)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정신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잃어버린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가정에서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시련을 알고 수고를 지신 위대하신 분과 협력함으로 그들의 고 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할 때에 목사는 하늘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계발함을 입는다.” -사도행적, 527.

    　

    책임을 지혜롭게 분배함

    　

    3.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여러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부여해 주셨는가? (고전 12:4-11) 오늘날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은 무엇인가?

    　

    “무거운 짐들은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 분배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8권, 236)

    　

    4. 하나님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조직적인 제도를 마련 하셨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엡 4:11, 12)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그 제도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주께서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사업의 짐을 혼자 지도록 자격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는 저들이 서로 권면하고 조력하도록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계시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들 상호간에 가진 관계에 관하여 고린도서와 에베소서 에 주어진 교훈을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각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다른 사역자들에게 떠받치고 있는 그 관계를 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에서 할 일을 갖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권면을 대하여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섞여져야 한다.”

    “우리 형제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에 신뢰의 정신을 품도록 하라. 우리는 동료 일군들로부터의 권고와 경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의 커다란 전체의 부분들 (지체들)임을 개별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치료봉사, 499, 500)

    　

    충실한 목자

    　

    5. 바울은 그가 돌보도록 위탁된 영혼들에 대하여 어떻게 간청했는가? (빌 2:14-16)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저희가 충실하게 되어 그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기를 갈망하였다.(빌 2:16) 그는 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만일 그가 자기의 의무를 성취하기에 실패하고 교회가 구령 사업에 그와 협력하기를 실패 한다면 자신의 구원까지도 위태하게 되리라고 느꼈다.” (사도행적, 206)

    　

    6. 무엇이 바울의 큰 목적과 소망이었는가? (골 1:27-29; 고후 11:2)

    　

    “그대로 살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유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을 나타내기에 실패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하늘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가 자기편에서의 어떤 실패가 교회에게 거룩한 성격 대신 인간적 성격을 주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점점 희미하게 되었다. 그의 지식, 그의 웅변, 그의 이적, 삼층 하늘 위에 갔을 때에 그가 본 영원한 장면의 광경, 이 모든 것이 만일 그가 수고한 이들을 위한 사업에 불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 때에는 무용하게 될 것이었다.” (사도행적, 206, 207)

    　

    희생 정신

    　

    7.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정신을 갖도록 격려했는가? (고전 16:1-3)

    　

    “바울은 그의 전 목회사업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였다. 동시에 그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맞도록 일하고자 매우 주의 하였으므로 그 결과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행 16:5)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이 자기를 흡족하게 동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회에 그가 유대 장로들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관대한 연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충성과 관용과 형제다운 사랑의 정신을 그가 회개시킨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의식하고  안을 얻었다.” (사도행적, 402)

    　

    8. 바울은 신자들에게 목회자를 부양함에 관련된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고전 9:11-14) 주께서 이 분야에 그의 종들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견고하고 확실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가끔 있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는 저희가 해야 할 그들의 의무라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근심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날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는 번영이 따를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방에 나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일군들을 지원하실 것이다.” (사도행적, 357)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포도원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주님의 일꾼의 정신으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하실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되는 자금이 준비될 것이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너그러이 바칠 것이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요구에 대하여 관대히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국의 선교지 뿐 아니라 외방 선교지의 주님의 사업을 지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는 무리에게 힘이 이를 것이며 주의 사업은 당신의 정하신 방법으로 발전될 것이 다.” (사도행적, 357, 358)

    　

    연합된 사랑의 능력

    　

    9. 이른 비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 신자들을 고무시킨 사랑을 묘사하라 (요일 4:7, 11-13, 3:16)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자원해 하였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야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수 있었다. 그들의 생애는 당신의 의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세주의 능력을 크게 해야 하였다.” (사도행적, 547, 548)

    　

    10. 어떤 상태에서 성령과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보증되었는가? (요 17:21; 13:34, 35)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수반하시는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얻을 것을 바랄 수 있었다. 이 거룩한 대리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세상 앞에 연합 전선을 펴고 저희가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연합하여 수고하기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에 가서 길을 열 것이며 심령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아 6:10) 있게 나아갈 것이다. 아무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는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었다.” -사도행적, 90, 91.

    　

    공과 요약

    　

    1.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람들을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력의 어떤 표준을 굳게 지켰는가? 

    2.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기 다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로 더불어 교재 해 오셨는가? 

    3. 바울은 그의 목회직에 관련하여 무엇을 크게 걱정했는가? 

    4. 주께서 막 16:15에 기록된 명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5. 제자들이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일하는 한 어떤 성공을 목격할 것이었는가?

    　

    　

  
    
      제 13 과 특수한 백성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한 특수한 백성이었다. 저들의 흠 없는 거동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견책이 되었다. 저들은 수효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 있는 칭호도 없었지마는 그 품성과 그 주의는 어디서든지 악덕자들의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6)

    　

    기억 절 : “(하나님의 뜻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벧전 2:15)

    　

    절대로 확실한 안내서

    　

    1. 어떤 안내서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가는 길을 배웠는가? (딤후 3:15-17) 우리는 이 책으로 어떻게 유익을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된(무장된) 마음은 사단을 대항하는 견고한 요새가 된다. 그리스도를 저들의 매일의 동반자요 절친한 친구로 삼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들이 저들 주위를 모두 둘러싸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또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라봄으로 저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꼴지어지며 그들의 품성은 온유하고 세련되며 하늘 왕국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616) 

    　

    2. 어떻게 그들의 대적들을 반박하고 침묵을 지키게 했는가? (벧전 2:15) 그들의 일상 행동의 기본적인 법칙은 무엇이었는가? (마 7:12)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우리는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황금률은 그 같은 진리가 산상교훈의 다른데도 암시를 가르친바 되었으니 곧 「너희가 남을 헤아린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한 그 말씀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것은 선이 거나 악이거나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재앙으로 재연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준 이 세상의 축복은 때때로 같은 것으로써 받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흔히 이 세상 화폐로서 배나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모든 선물은 현실 생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층 더 풍족히 받나니 이는 곧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보화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나누어 준 것도 또한 다시 돌아온다.” (산상보훈, 136)

    　

    빈곤한 자들을 돌봄

    　

    3.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돌보실 빈곤한 자들에 대한 저들의 책임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약 1:27; 2:14-16; 갈 6:10; 딤전 6:18) 우리의 주의 깊은 관심을 어떤 훈계에 돌려야 하는가?

    　

    “주의 돌보심을 받을 빈곤한 자가 무시당하거나 잊어버린바 되고 냉담하거나 잔인한 말로 대접 받들 때, 당신의 성도들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음을 그 유죄한 자의 마음속에 품게 하라.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통당하는 인류와 동일시하신다. 부모의 마음은 그의 돌볼 양떼들 중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연민의 정을 갖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구주의 마음은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가장 빈곤하고 비천한 자들을 동정하신다. 주께서는 저들을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하사 당신이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느끼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일깨우도록 하시며 또 잘못하고 경시하거나 저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하실 것이다.” -교회증언 4권, 620.  

    　

    4.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경고를 보냈는가? (살후 3:11, 12) 가난하게 될 아무 이유도 없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받은 가난한 자들 전부를 돌아보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선교 자금이 그 방면으로 소비되어 사역자들이 새 지방에 나아가는 일을 중지 할 수밖에 없이 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근면과 경제심의 부족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금전의 사용법을 모르는 바 만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저들을 해롭게 하는 것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형편 가운데 지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금전을 선용할 줄을 모르고 얻으면 얻는 대로 적든지 많든지 다 써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저축하기 위하여 경제하고 극기하는 일이 무엇임을 모른다. 만일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하게 하는 대신에 원조하여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 저들이 잘 지내게 되는 때에라도 교회를 의뢰하고 도움 받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저들이 도움을 요구하는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단은 저들을 유혹하여 형제들이 저희에게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케 하여 형제를 시기하고 예민한 감정을 품게 한다. 저희 자신이 잘못함을 모르고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신 가난한 사람이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교회증언 1권, 272, 273.

    　

    병자를 돌봄

    　

    5.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병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약 5:14, 15) 예언의 신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적은 항상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사건들의 자연적인 과정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치료법을 사용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치료법이다. 총명하게 사용함으로 유익한 결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기를 구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굶주린 자를 구제하는 당신의 돕는 손으로서 저들을 돌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사용해야 한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7권, 938.

    　

    6. 무엇이 a)죄와 질병과의 관계, b)죄를 자복하고 치료함을 받는 관계에 대한 저들의 신앙이었는가? (요 5:14; 약 5:16) 예언의 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많은 병자들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다. (요 5:14)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질병이 그들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치료봉사, 113.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치료봉사, 228.

    　

    건강 개혁의 표준

    　

    7. 절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원칙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전 9:25-27; 10:31; 행 24:25) 무엇이 참된 절제인가?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부조와 선지자, 562.

    　

    8. 바울은 성화가 절제에 의존되어 있음을 어떻게 분명하게 했는가? (살전 5:23)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절제의 원칙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전 3:16, 1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참된 절제를 실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진리의 성화시키는 감화에 민감하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감하게 될 수도 없다.” (건강에 관한 권면, 449)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습관을 규제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바칠 수 있는 모든 기능의 충만한 활력을 보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혼과 몸과 영이 성화되기를 바란다면 하늘 법칙에 일치하게 생애 해야 한다. 식욕과 정욕이 건강과 생명을 해하면서 방종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보존될 수 없다.” (건강에 관한 권면, 69)

    　

    세상에서 분리됨

    　

    9. 사도들은 세상과 연합하는 위험에 대항하도록 신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가? (약 4:4; 요일 2:15-17; 엡 5:11; 고후 6:17, 18)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졌는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생애의 짐을 지는 것과 그대들에게 놓여진 거룩한 의무를 공평하게 생각하도록 하라. 세상의 유행과 습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들의 표준이 되게 하라. 그대들 가족의 장래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는 그대 자녀들이 생애의 초년기에 받는 신체적, 도덕적 교육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56)

    　

    10. 사도들은 고상하고 정결한 어떤 표준을 유지했는가? (벧전 3:1-5; 딤전 2:9-11; 딛 2:2-8)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언어에 순결하고 의복과 단장에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신도들에게 적응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함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귀중하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마 16:24)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다. 취향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사도행적, 523)

    　

    공과 요약

    　

    1.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2. 주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설명하라.

    3. 어떻게 병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 힘이 미치는 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대치되어야 하는가?

    4. 어떤 말씀으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절제의 원칙을 강조했는가? 

    5. 의복과 품행의 단장에 관련된 어떤 권면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 적용되는가?

    　

    　

  
    
      제 14 과 특수한 백성 (계속)

    

    　

    “또한 저들(예수의 제자들)이 견딘 고난은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긴밀히 사귀게 하는 동시에 저희의 구속자로 더불어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였다. 또한 저들의 일생생활의 모본과 임종 시의 증거는 언제나 진리를 실지로 증거하는 바가 되어 뜻하지 아니하였던 사단의 부하로 하여금 그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가하게 하였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2)

    　

    기억 절 :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표준

    　

    1. 사도들은 교회에서의 실제적인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높였는가? (롬 2:23; 3:31; 약 2:10; 요일 3:4-8)

    　

    “좋은 소식이 담긴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계속적인 반역의 생애를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되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왜 은혜 아래서의 하나님의 요구가 당신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것과 동일함 -곧 당신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알지 못하는가?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에게 왜 그대들은 나의 아들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법을 계속 범했는가? 누가 나의 의로운 법을 짓밟도록 그대 손에 이것을 요구했는가? 하고 물으실 것이다. … 신약의 복음은 죄인들에 대하여 그의 죄에서 그를 구하는데 구약의 표준보다 더 낮추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신민들이 순종하며, 당신의 모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는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이전처럼 지금도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6권,1072.

    　

    2. 어떻게 그들은 죄와 죄인들을 내쫓는데 힘썼는가? (고전 5:11; 계 2:2)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요일 2:3-6)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 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주의깊이 들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함은 각처에서 들려야 할 부르짖음이며 특별히 성화를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하다.” (사도행적, 554, 555)

    　

    그들의 성스러운 생애

    　

    3. 어떤 표준이 사도 당시 신자들의 생애를 지도했는가? (벧전 3:15, 16; 딛 2:12; 빌 2:15)

    　

    “초대 교회 당시 그리스도교는 그 순결함으로 가르침 받고 그 교훈은 성령의 감동받은 음성으로 주어졌으며 그 의식들은 사람의 고안으로 부패되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냈고 순결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거룩한 원칙과 신자들의 모범적인 생애로 장 식 되었으며 군중들은 표면적인 과시를 하거나 배우려고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당신의 명백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스도께 몰려들었다.” (교회증언 5권, 166)

    　

    4. 어떻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들은 특수한 백성이 되었는가? 벧전 2:9. 그들의 특징 중 몇 가지를 말하라. 행 2:42-46; 4:32-35, 13(하단).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도록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가르치심 아래서 최종의 자격을 받았고 그들의 필생의 사업에 나아갔다. 그들은 벌써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벌써 단독적인 단위나 조화하지 않고 싸우는 성분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벌써 세속적인 위대함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행 2:46; 4:32)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였고 그분의 나라의 촉진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행 4:13)” (사도행적, 45).

    　

    그들의 믿음과 소망

    　

    5. 어떤 약속이 그들의 신앙에 활력을 주었는가? (벧후 1:4; 요일 2:25) 무엇이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용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라. (히 11:23-26)

    　

    “위대한 군대 지휘관이 국가들을 정복하고 세상 절반의 군사들을 흔들지만 그는 절망가운데 죽거나 추방당한다. 우주를 탐색 한다고 하는 철학자는 어디서나 저들 의향에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과 빛의 나타남을 추적하지만 때때로 놀라운 이적 가운데 그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우주의 손을 붙잡는데 실패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영광스러운 불멸의 소망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장래에는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어떤 세속적인 부요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상속의 약속-곧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상속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거나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나 하늘 녹명 책에는 하늘 시민들로서 기록될 것이다. 지극히 큰 위대함과 영속적이고도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의 마지막 보상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526)

    　

    6.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주를 위해 살거나 죽을 용기를 주었는가? (요 14:1-3; 딛 2:13 살전 4:15-17)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보증하심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위로하셨다.” (각 시대의 대 쟁투, 301)

    　

    때때로 중상모략을 받음

    　

    7. 유대인들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 행 28:22(하단). 예를 들어보라 (행 24:5) 어떻게 밀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도록 활동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범죄자라는 거짓된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앙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사회의 미워하고 시기하는 바가 됨으로 밀고자들은 이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모함하였다. 로마 제국을 반역하였다든가 종교의 대적이요 사회의 해물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죄명으로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화형에 처하는바 되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0)

    　

    8. 문외한들은 제자들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 행 17:6(하단). 우리 자신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심각한 질문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령이 초대 교회에 부어졌을 때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행 2:46, 47).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나 명예가 없는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큰 감화를 나타내었다. 저들로부터 세상의 빛이 비치어 나아갔다. 저들의 품성과 저들의 교리가 알려지는 곳마다 저들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공포가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저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거룩함의 표준은 사도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허락과 요구는 그 힘을 추호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교회증언 5권, 239, 240)

    　

    그들의 두려움 없는 결심

    　

    9. 무엇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활동하던 초기 제자들의 두려움 없음을 증거하는가? (행 5:27-29, 40-42) 예언의 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참된 그리스도인 특성은 세속적인 감화와 굴복치 않고 성경 표준보다 더 낮은 어느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목적의 단순함과 굴함이 없는 결심이 그 특징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낙심하도록 허용한다면 큰 대적은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안일과 무책임한 길로 저들을 돌이키게 할 풍부한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매수당하거나 유혹과 낙심에 굴복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싸움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부나 명예에 두는 자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 (화잇 부인 성경주석 2권, 1003)

    　

    10.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군병들로 증명되었는가? (딤후 2:3, 4) 참된 그리스도인 군병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엡 6:10-18)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협박에 굴복하거나 위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위협에 조심하여야 하나 적을 대면하면 견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헌신 은 완전해야 한다. 부모, 아내, 자녀, 집,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과 활동에 이차적인 것 이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 받는 어떤 일도 인내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꺼이 순응해야 한다. 그가 받을 최후의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영광의 보좌를 누리게 되는 것이리라.” (화잇 부인 성경주석 2권, 1003)

    　

    공과 요약

    　

    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죄와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2. 무엇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장식품이었는가?

    3. 믿음의 용사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4.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악덕자들에게 고통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 

    5. 무엇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인 군병을 무능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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